
동유럽경제 회복세 진입
경제성장률 평균 4% 예상 … CIS, 마이너스성장

9 5년 동유럽 경제가 전반적인 회복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됐다.

9 5년 동유럽과 발틱지역의 경제는 노동생산성제고 및 고정

자산에 대한 투자확대에 힘입어 완만한 경기회복세를 달성

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E B R D (유럽부흥개발은행)가 발표했

다.

그러나 각종 규제의 불확실성과 높은 물가상승률로 러시아

를 비롯한 C I S (독립국가연합) 각국의 경제성장률은 여전히

낮거나 마이너스 상태에 머물 것이라고 E B R D는 전했다.

E B R D가 내놓은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, 95년 동유럽 및

발틱지역 국가의 실질 경제성장률은 9 4년보다 1 %포인트

높은 평균 4 %를 기록할 것으로 관측됐다.

국가별로 C I S의 9 5년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 5 %로 9 4년

의 마이너스 1 7 %보다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이지만 마이

너스 성장을 벗어나지는 못할 것으로 전망됐다.

이는 CIS 경제를 주도하고 있는 러시아의 경제불안에 따른

것으로 9 5년 러시아의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 7 %로 예상

됐다.

9 5년 가장 높은 경제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

가는 슬로베니아로 6 %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관측됐

다.

그 뒤를 이어 알바니아, 체크, 폴란드 등이 5% 정도의 경

제성장률을 달성하면서 회복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.

그러나 카자흐스탄과 아제르바이잔은 각각 마이너스 1 2 % ,

마이너스 1 0 %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면서 침체국면을 벗

어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됐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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